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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라!

진리를 
인격으로부터 교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지난 수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마다 
결국 왜곡되어 버리는 길을 걸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은 후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녀의 믿음은 부활의 교리에 있었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셨다.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되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를 바른 노선에 따르게 해 놓고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를 바로 잡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갖는 일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의 좋은 예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본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그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부활에 대해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은 의문을 던졌을 때 
예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마르다는 부활에 관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마리아는 부활을 받았다! 
이는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그를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역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었으나 
마리아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 자신이 눈물을 흘리시게 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이에 앞서 "가장 좋은 편"을 택했었다. 
예수는 진리이시며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실로 우리의 지식이 정확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을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갖는 관계성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모든 교리를 바르게 잡아놓는 일은 
여전히 지식의 나무에서 먹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는 여전히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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